日 3대 은행,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 추진
🤖 AI 생성 기사
📅 생성일: 2025년 10월 18일
🤖 모델: gemma3:12b
⏱️ 생성 시간: 26.82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약
일본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은행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며, 향후 달러 표시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움직임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낮아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금융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돈의 개념과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본문
일본의 세 곳의 대형 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이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된 코인은 미쓰비시상사의 사내 자금 결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송금 용도로의 활용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1세대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개선한 차세대 가상화폐로, 특정 법정 통화(주로 달러)나 실물 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투자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이 등장하여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은 미국 주도의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에서 확산될 것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을 넘어 돈의 개념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통화로서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 일본, 은행, 디지털 화폐, 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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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meerae AI 기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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